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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아시아 수급타이트 심각!
유럽․미국산 수입 격감으로 … 잇따른 정기보수도 큰 영향

아시아 지역의 IPA(Isopropyl Alcohol) 수급조절이 하반기 들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돼 수급균형의 조정역할을 해온 유럽 및 미국산이 유입되지 않고 있고, 아시아 생산기

업들이 잇달아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IPA 생산기업들은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9월을 앞두고 풀가동하며 재고를 확보해두려 하고 있

으나 왕성한 수요로 재고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IPA 시장에는 유럽 및 미국산이 한해 10만톤 정도 유입돼 수급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가격이 싼 아시아 수출을 자제하고 있고 프로필렌 가격급등 영향까지 더해 마진이 적은 

IPA를 생산하는 의욕마저 감퇴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에서는 정기보수 및 설비트러블이 잇달아 공급량이 상당량 감소했다.

Shell의 싱가폴 플랜트가 7월말 보일러 트러블로 약 20일간 가동을 중지했고, 8월 하순에는 타이완의 李長榮

化學(LCY)이 6만톤 플랜트의 3주에 걸친 정기보수에 들어갔으며, 9월1일부터는 新日本石油化學이 약 30일간, 

11월에는 Shell이 약 30일간 정기보수에 들어간다. Tokuyama도 10월 약 1주일간 보일러 점검 때문에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다.

반면, IPA 수요는 잉크․도료용 용제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PET병용 Shrink 필름 인쇄용이나 반도체․액정 등 IT 관련제품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생산기업들이 

풀가동하며 대응하고 있다. 9월 이후의 본격적인 수요증가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및 미국제품의 유입이 없어 재고 확보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3년에는 유럽과 미

국에서 약 60만톤이 유입돼 수급균형을 유지했으나 2004년에는 정기보수로 인한 공급감소가 20만톤 정도이고 

수요가 3만톤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약 23만톤의 유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에는 생산능력 증설계획이 없어 2004년 하반기에 공급부족에 빠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IPA의 아시아 가격은 매월 등락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2004년 들어 2차례의 인상에 머물러 원료 프

로필렌(Propylene)의 가격급등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3차 가격인상 의사를 내비추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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